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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제인지 몰랐어~~용

★ 깔깔 포토

유머

[좋은 소식]
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어느날 집에 돌아와 아버

지에게 말했다. 

“아버지, 좋은 소식이 있어요.”

좋은 소식이란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돈 아버지가 

아들에게 물었다.

“좋은 소식? 어떤 소식인데?”

아들이 아버지에게 되물었다.

“아버지, 전에 제 성적표에 F 학점이 없으면 100달

러 주기로 한 것 기억하시죠?” 

“물론이지! 이번 학기에는 F학점이 없나보구나!”

아버지는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보며 말

했다.

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. 

“아버지, 그 돈 아버지 쓰세요.”

[헌혈을 못 하는 이유]
바람둥이: 어젯밤에 쌍코피가 나서 피가 부족

해요!

구두쇠: 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납니다.

골초: 니코틴에 찌든 내 피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

없어요.

노인: 내 피는 유통기간이 지났어요.

[일병의 생각]
한 군부대에서 소대장이 일병에게 국기 게양대의 

높이를 재 오라고 했다. 명령을 받은 졸병은 줄자를 

가지고 국기 게양대 위에 올라가려고 끙끙거렸다. 

그때 지나가던 병장이 궁금해 물었다.

“야! 위험하게 거기는 왜 올라가냐?”

“소대장님이 게양대 높이를 재 오라고 명령하셨습

니다.”

그러자 병장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.

“야! 힘들게 왜 올라가! 게양대 밑에 있는 너트를 

풀어서 눕혀 놓고 길이를 재면 되잖아?”

그러자 일병이 힘든데 말 시킨다는 듯 인상쓰며 대

답했다.

“소대장님이 원하는 건 높이이지 길이가 아닙니다.”

[집에 가기 위해]
부산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모처럼 서울에 사는 

아들 집에 다니러 왔다 다시 집으로 내려가게 됐다. 

착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좀 더 빠르고 편하게 부

산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

매했다. 

난생 처음 비행기에 오른 할머니는 여기저기 둘러

보다 넓고 좋은 좌석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

에 앉아 매우 만족해 하고 있었다. 

그런 할머니를 발견한 스튜어디스는 할머니를 할

머니의 자리인 이코노미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실

랑이를 벌였다.

“할머니, 여기는 비싼 돈을 내야 앉을 수 있는 비

즈니스석이에요. 어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!”

“무슨 소리야? 빈자리는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잔데.”

할머니는 좀처럼 이코노미석을 포기하려 들지 않

았다.

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할머니 

귀에 대로 무슨 말인가 하니 할머니는 놀란 듯이 자

신의 자리로 빠르게 옮겼다. 

스튜어디스는 남자가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

지 궁금해 물었다.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심드

렁하게 대답했다.

“아…… ‘할머니, 그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

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’라고 말했어요.”

[할아버지의 아픔]
88세의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TV 앞에 앉아 

종교 방송을 보고 있다. 

그 프로에서 목사는 거기 나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

다가가 어디가 아픈지 묻고 치유를 원하는 부위에 

손을 갖다 대라고 했다.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는 연

로한 이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손을 갖다 댄 데는 눈

과 가슴이었다. 그 후 목사가 말했다.

“자, 댁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분들도 치유를 원하

는 신체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저를 따라 기도하

세요.” 

그러자 심장이 많이 좋지 않은 할머니는 손을 심

장 위에 갖다 댔다. 그리고 80대의 할아버지는 두 손

을 사타구니에 갖다 댔다. 그러자 할머니가 할아버

지를 보고 말했다. 

“아픈 데를 고쳐준다고 했지 죽은 걸 살려낸다고

는 하지 않았잖아요.”


